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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플라즈마 기술 개발 성공, 환경 문제에 큰 기여 기대 

중국 과학원(中國 科學院) 미전자 연구소(微電子 硏究所)와 중국 방직 과학 

연구원(中國 紡織 科學 硏究院) 강남 분원(江南 分院)이 공동으로 개발한 ‘상

압 플라즈마 공통 기술 설비(常壓 plasma 共通 技術 設備)’가 저장성(浙江省) 

샤오싱(紹興)에서 중국 방직 공업 협회(中國 紡織 工業 協會)에 의한 검정(檢

定)에 합격하였다. 이 설비는 면포 날염의 전 공정에 사용되며 에너지 소비

나 배출을 약 30% 삭감할 수 있다. 

연구팀의 반장인 왕수국 박사에 의하면, 이제까지의 제법으로는 면포는 방

직, 염색, 날염 전에 다양한 공정이 필요한데, 강한 가성 소다를 넣고 고온에

서 찐 다음에 물로 세정한다. 이 제법으로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(化學的 酸

素 要求量 :chemical oxygen demand : COD)이 대량으로 들어간 폐수를 발생시

켜 에너지 소비는 높고 환경 오염도 심각하였다. 

이번에 공업용 상압 플라즈마 기술 처리 설비(工業用 常壓 plasma 技術 處

理 設備)를 개발하는데 성공한 것은 방직·날염 공업에서 플라즈마 기술을 폭

넓게 사용하게 하는데 있어 하나의 진전으로 보고 있다. 

중국 과학원 미전자 연구소와 중국 방직 과학 연구원 강남 분원은 2004년

부터 상압 플라즈마 설비 및 방직 운용 기술을 협력하여 개발해 왔다. 상압 

플라즈마·모델 실험 기지(model 實驗 基地)가 샤오싱의 중국 방직 과학 연구

원·강남 분원에 완성되어, 지속적인 안전 운전을 실현시키고 있다. 



왕 박사에 의하면 플라즈마 기술의 보급은 날염 산업의 환경오염 문제 해

결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중국 국내의 1,000개의 면포 생산 설

비를 예로 들면 플라즈마 기술을 이들 생산 라인에 사용하게 되면 1년에 

2,000만 m3이상의 물을 절감하거나 배출을 삭감하며 증기 소비를 300만 톤 

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. 그 외에도 화학 약품 사용량을 크게 줄이

고 1년에 6억 위안 이상의 생산 코스트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.♣ 

 


